
• 7 월 속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 314 장 / 통 512 장) 

3. 시작 기도: 속장 또는 속원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감사했던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6:45-52 

45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46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4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셨다. 

48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49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50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51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52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6. 본문의 내용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 벳새다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밤중에 거센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은 

밤사경(새벽 3 시 무렵),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이라 

착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고, 그 순간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의 정리가 아니라,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사역을 마친 



후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기적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고, 마음이 무뎌져서 신적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풍랑 속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7. 나눔 

 

1)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졌던 ‘풍랑의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나요? 

 

2) 본문 52 절에서 제자들이 마음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제까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한동안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 또는 속원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